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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신인중음악으로인정받은실력파
론리앨범에김보아·김보형자작곡도실어
노래따라강하게·밝게·슬프게다양한변신
스피카의진짜꺠색깔?꺞꺠음악을향한진정성!

최근두번째미니앨범 ‘론리’를발표한여성5인조스피카
(박주현양지원김보아박나래김보형)는요즘 “예뻐졌다”는
말을자주듣는다.인터뷰나일정을소화하는길에만나는사
람들이나,공연무대를본이들의말이다.

1월 ‘독하게’로 데뷔한 후 ‘러시안 룰렛’ ‘페인킬러’ ‘아일
비데어’까지이어지는동안스피카를설명하는키워드는‘카
리스마’ ‘중성미’였지만,이번 ‘론리’에서는숨겨온여성미가
드러나고 ‘스피카의 재발견’이 이뤄지면서 “예뻐졌다”는 칭
찬이이어지고있다.

스피카는 ‘론리’ 활동에서 여성의 매력을 한껏 드러낸다.
앞트임이깊은붉은색원피스의상을입고,몸의곡선이드러
나는춤을춘다.인터뷰를위해스포츠동아를찾은날도스피
카는매혹적인여인의모습이었다.

“여성적인매력을보여드리려고어색함을참아가며연습
많이했다.다들좋게봐주시니노력한보람이있다.하하!”

스피카는 어느 인터넷 댓글에서 자신들의 이번 콘셉트를
두고 ‘새드 섹시’(sad sexy)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했다.섹시
해보이지만슬픈정서가있다는것이다.결국스피카는프로
듀서 스윗튠 특유의 슬픈 정서가 담긴 댄스곡 ‘론리’의 정서
를잘표현하고있다는뜻이다.

데뷔하면서 “특정 색깔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다. 앞으
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도 모른다”고 했던 스피카는
실제로도노래마다각기다른모습으로어필했다. ‘러시안룰

렛’과 ‘페인킬러’에서 강인한 여성의 카리스마를 보여줬다
면, ‘아일 비 데어’에서는 밝고 명랑한 모습이다.이번 ‘론리’
에서보여준슬픈정서와섹시한매력은,스피카의여러모습
중하나인것이다.

스피카는 주어진 노래의 분위기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매
력을보여주고있지만 ‘강한카리스마’의첫모습을좋아했던
팬들은 “다른 걸그룹과 차별화한 매력이 있어 좋아했는데,
왜이것저것하느냐”고따지기도한다.스피카는혼란스럽기

도하지만자신들이어떤걸하더라도,팬들의평가는다양할
수밖에없다.스피카는 “굳건히우리길을가겠다”는생각이
다.

“좋은 노래에 충실히 색깔을 맞춰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다. 그래도 음악에 진정성을 두는 스피카만의 색은 지켜 갈
것이고,꾸준히하다보면우리의색깔이팬들눈에도서서히
잡혀갈것이다.”

스피카는 올해 무수히 쏟아진 신인그룹 가운데서도 오롯
이음악으로인정받은실력파다.뛰어난가창력은기본이고,
음반에늘자작곡을담아온스피카는발표하는노래마다음
악차트상위권에이름을올리며마니아팬들을만들어갔다.
이번 미니앨범 ‘론리’에도 김보아와 김보형의 자작곡 ‘위드
유’와 ‘그날밤’이실려있다.음악적역량이가장뛰어난김보
아는전곡의보컬디렉터를맡았다.

“우리 팀은 서로에게 본보기가 된다. 또 서로 가르쳐주고
배운다.모자란부분을채워가면서자연스럽게흉금을털어
놓게 되고 결속력이 더 강해져 멤버 간 우정도 더 돈독해진
다.”

‘처녀자리중가장빛나는별’을뜻하는이름처럼스피카는
2012년가장밝게빛나는별로주목받았지만,여전히이들은
배가고프기만하다.

“데뷔하면서 ‘스피카’란 이름을 각인시키겠다는 포부가
있었다.목표를향해열심히달려왔지만,지금돌아보면과연
우리가죽을만큼노력했나,우리가과연간절했나,반성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마음가짐이 새롭다. 죽을 만큼 더
열심히해서내년엔아쉬움이남지않도록하겠다.자기계발
에 소홀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놓지 않으며 끊임없이 고민
하고공부하고노력하면서오래도록팬들과호흡하고싶다.”

김원겸기자gyummy@donga.com트위터@ziodadi

실력파로 인정받은 스피카 멤버들.양지원,박주현,김보아,박나래,
김보형(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

“이번엔새드꺠&꺠섹시…여인의향기로유혹”
중성적인 카리스마로 눈길을 끌었던 그룹 스피카가 숨겨 둔 여성미를 꺼냈다. 두 번째 미니앨범 ‘론리’를 발표한 그들은 “죽을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며 미리 새해 계획을 세웠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a.com 트위터@seven7sola

꺛두번째 미니앨범 ‘론리’ 발표한 5인조 프리티꺠걸 스 피 카 ON AIR 채널A 3일 밤 11시 관찰카메라 24시간

성큼다가온겨울…연탄공장의하루

다양한 난방 기구가 넘쳐나지만 부산에서 유일하게 남은 연탄공장은
지금도 기계를 돌리고 있다. 사진제공｜채널A

매서운 추위가 몰려오면서 전국 곳곳의 연탄공장들이 분
주해졌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관찰카메라 24시간’이 이
번에는 부산의 한 연탄공장으로 출동했다. 1960∼1970년대
전성기를 누린 연탄공장들은 시나브로 하나, 둘 사라지고
부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딱 한 곳만 남아 그 명맥을 유지
하고있다.아무도출근하지않은이른새벽,공장대문앞에
일렬로 늘어선 화물 트럭들이 등장한다. 전국 각지의 석탄
광산에서공수돼온연탄의재료무연탄공급차량들이다.

오전 7시30분,요란한 소리와 함께 연탄을 찍어내는 윤전
기들이작동한다.이곳에서생산되는연탄은하루평균 7만
장이상.이많은연탄들은다어디로가는건지궁금해진관
찰카메라는 배달 트럭에 동승해 그 종착지를 따라간다 연탄
의 하루를 부지런히 뒤쫓은 ‘관찰카메라 24시간’은 3일 밤
11시에방송된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트위터 @ricky337

■ 팝&팝
뀫레드 제플린 ‘셀러브레이션 데이’
2007년 재결합 공연 실황 앨범. 당시 티
켓 2장이 8만3000파운드(약 1억5600만
원)에 낙찰되는 등 엄청난 화제를 모았
다. 생존 멤버인 로버트 플랜트(보컬), 지
미 페이지(기타), 존 폴 존스(베이스)와

1980년 세상을 떠난 존 본햄(드럼)을 대신해 아들인 제이
슨 본햄이 참여. ‘굿 타임즈 배드 타임즈’ ‘블랙 도그’ ‘신
스 아이브 빈 러빙 유’ ‘스테어웨이 투 헤븐’ ‘홀 로타 러브’
등 16곡의 대표곡 수록. 2CD버전을 비롯해 DVD, 블루레
이, LP 등 총 9가지 버전 발매. 워너뮤직.

편집｜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sd_do02

영화 랭킹

11월 25일∼12월 1일, 자료:영화진흥위원회
1위 영화
정보보기순위 영화

순위늑대소년 613,210

브레이킹 던 part.2 547,625

26년 540,609

돈 크라이 마미 441,460

남영동 1985

414,039

가디언즈 202,320

내가 살인범이다

161,017

음치 클리닉 134,475

광해, 왕이 된 남자 106,768

철가방 우수氏 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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